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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국내외 DID서비스(Decentralized Identity, 분산신원증명

서비스)는 초기 주목받았던 기대와는 달리 현재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 따

르면, 분산형 ID 시장은 2023년에 10억4천만 달러 규모로[1], 

전체 디지털 ID 시장(분산ID, 중앙형 ID, 생체 인증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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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솔루션 포함)의 동일 기간 279억 달러에 비하면[2], 4% 미

만의 시장이다. 이것은 DID서비스가 초기 성장에 대한 예측 

대비 현재 보급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DID서비스의 발전은 2015년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부 

‘신원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라는 프로젝트 제안을 시작으로[3], 그 핵심기

술인 DID가 2022년 7월 W3C에 의해 표준화되기까지 지속적

인 진화를 했다[4]. 자기주권신원(Self-Sovereign Identity, 이

하 SSI)모델은 블록체인, DID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중앙집

중식 신원인증 모델이 갖는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유출 등

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DID서비스는 SSI의 

구현체이다[5]. 따라서 DID서비스의 핵심은 정보 주체인 개인

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라 할 수 있다. Westin의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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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프라이버시는 “개인, 집단 또는 기관이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타인에게 전달되는지를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6],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일컫는다. 이 정의는 현대 정보화 시대

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로 이어졌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개

인의 ‘자기 정보결정권’ 강화와 자기 정보를 능동적으로 ‘통

제’할 수 있는 권리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DID서

비스는 기존의 발급자, 검증자가 보유했던 통제의 중심을 개

별 사용자로 이동시키는 디지털 시대 신원/자격증명의 해결

책이다.

IEEE-ISTO의 Burnett에 따르면, Bhutan 국가 ID(2023년 

출시), 스위스 GLEIF 비영리단체의 법인 식별코드, 미국 

Privado.ID(구 PolygonID) 등이 있으나[7], 파급력 있게 알려

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5개 

DID얼라이언스 등 DID 연합체 및 SKT 등 ITC 업체, 라온시

큐어, 코인플러그 등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열

기는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20년 범 은행

권 블록체인 기반 통합인증서 ‘뱅크아이디(구 뱅크사인)’가 

2024년 11월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개별 은행들이 자체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고 독점적인 데

이터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8]. SKT의 이니셜(initial) 서비스는 2020년 이후 모바일 학생

증, 전자문서 보관함,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등 다양한 디지

털 신원 및 증명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왔으나, 시장에서 

두드러진 수용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응하여 

2024년 8월, SKT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다국

적 기업의 전략을 참고하여 패스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써[9],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패스키는 글로벌 표준(W3C, Fido Alliance) 기술로 비

밀번호 대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PC,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인증방식(생체 인증, 핀 번호 등)을 통해 

간편한 로그인과 인증 경험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

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인증과 기존 디바이스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한 인증 수단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술기반에 초점을 둔 

나머지 기존 SSI 구현은 주로 기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종

종 사용자 상호작용 측면을 무시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10]. 

요약하면, DID서비스는 초기 관심 대비 실패와 다름없이 정

체했고, 전 세계적으로 DID서비스 확산은 중앙집중형의 익숙

함과 편리한 대체 수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인

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활동의 폭발적 증가로 데

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현재 

국내 DID서비스 연구는 수용 의도 확인 수준으로[11], 실제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 경험을 확인한 실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DID서비스가 사회적 확산이 반드시 요구되는 솔루션으로서, 

확산 실패 요인 및 확산 촉진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DID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서비스로 

DID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업과 도입기업을 대상으

로 DID서비스 제공시 제공의도와 전달된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DID서비스의 확산 실패에 대한 원인

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DID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다각

도로 접근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와 설문을 함께 하는 혼합 연

구 방식으로 수행한다.

2. 문헌 연구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서의 DID서비스의 기술현

황과 국내외 서비스 현황을 살펴본다. 앞서 제시한 대로, DID

서비스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SSI를 구현하기 위

해 여러 혁신적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블록체인 등 분

산 원장 기술은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대신 분산된 네트워

크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강화한다. 탈중앙화 

식별자(DID)는 사용자가 해당 DID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자

신을 인증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중앙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디지털 신원을 직접 통제할 수 있고 관

리할 수 있다. 검증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s, 

이하 VC)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진위성을 검

증하면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한다[12]. DID서

비스의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메커니즘은 Mühle et al.등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왔다[13]. Guzman-Castillo 

et al.은 데이터의 프로세싱과 처리, 기밀성과 선택적 정보 공

개 및 최소화, 무결성 등이 DID서비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임을 확인하였다[14].

DID는 식별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전역의 

고유식별자이며, 핵심 속성은 영구성, 해석 가능성, 암호학적 

검증 가능성, 탈중앙화이다[4]. DID는 ID이므로, 사용자의 신

원정보가 아니며, VC에 DID가 연결되어 실제 신원에 대한 증

명을 제공한다. VC는 개인의 신원 속성을 신뢰할 수 있는 발

급자가 생성하고 서명한 디지털 형식의 자격증명으로, 이는 

사용자가 실물 카드 형태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나 회원증

과 같은 물리적 자격증명의 디지털 표현이다. VC는 암호학적

으로 안전하며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동시에 기계가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디지털 크리덴셜을 제공한다. 이러

한 암호화 수단을 통해 위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 시도를 쉽게 탐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VC는 검증자

에게 제시되어 자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검증가능

한 제시(Verifiable Presentation, VP)라고 한다. 사용자는 발

급자가 발급한 VC를 직접 제시하거나, 하나 이상의 VC를 선

택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정보의 소유를 입증하기 위

해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진술 증명도 가능하다.

DID서비스는 W3C와 DIF (Decentralized Identity F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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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ion), ToIP(Trust over IP), Hyperledger Indy/Aries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와 기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해외

에서는 비영리단체인 Sovrin 재단과 Indicio 등이 DID 서비스

를 위한 메인넷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DID서비스의 대

표적인 국내 사례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정부는 활용된 블록

체인/DID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

고 있다[15]. 2022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

로, 삼성월렛에도 발급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 현재 주민

등록증을 구축 중이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월렛에도 발

급할 수 있도록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6]. 국내 DID서

비스는 기존의 물리적 신분증(예: 학생증, 사원증)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A’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

를 도입한 기업과 서비스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 가지 

유형의 사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C-Level 담

당 임원(급)의 도입의사결정자, 도입한 기업의 서비스사용자

와 ‘A’ 기업의 서비스제공자이다. 

제이콥 닐슨은 사용성 연구에 따르면, 5명의 표본만으로도 

85%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17]. 이에 본 연구는 도입의사

결정자(5개 기업에서 각 1명, 총 5명), 서비스사용자(13명), 그

리고 서비스제공자(5명)로 구성된 총 23명의 세 가지 사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도입기업은 Table 1과 

같으며, 도입의사결정자의 주요 전문 배경을 보면 1명을 제외

한 대부분이 IT 업무 경력이 있어, 기술의 이해도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서비스사용자는 인터뷰에 응한 도입기업의 사

용자들로, 해당 도입기업 실무자의 협조를 얻어 참여자로 확

정하였다. 서비스제공자는 ‘A’ 기업의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 

기획에서 개발, 제공 업무담당자로, 서비스를 총괄 담당

(C-Level), 프로젝트 관리자, 사업 발굴 리더, 응용과 앱 개발 

파트장 5명이다.

본 연구 방법은 DID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와 직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설

문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혼합 연구 방식을 채택하였다. 인터

뷰를 먼저 시행하여 확보한 응답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하였다. 인터뷰는 연구 초기 단계에 문제 확인과 탐색에, 그리

고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DID서비스의 현재 확산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본 연구에 적합

하다고 판단했다. 인터뷰는 사용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Table 2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였

다. 인터뷰 질문은 사용하는 DID서비스 사용에 관한 동기, 경

험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서비스로서의 인식 여부

로 구성하였다.

설문 20문항은 1부터 7까지(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

다)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응답에 유의수준 

0.001에서 세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4. 연구 결과

4.1 심층 인터뷰 결과

모바일 사원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도입한 기업

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사옥 출입, 층간 이동, 사원식당, 카페, 편의점, 통근버스 등 

복지시설 이용에 사용되며, 온라인에서는 사내 포털 로그인에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사용자는 모바일 사원증에 대해 긍정

Company Industry
No. of 

Employee

Key Careers of 
Adoption 

Decision Makers

a Holdings 100 
Group/IT Planning, 

Strategic/Security Expert

b
Medicine 

Mfg./ Retails
1,300

Sales, Audit, IT 
Planning

c
System 

Integration
6,800

IT Solution Planning, 

System Development

d
Business 

Education
60

Finance, IT, 
HR Related Expert

e
System 

Development
850

HR Planning, Human 
Resources Management

Table 1. Adopted Company Decision Makers’ Overview

Category Open-ended Questions

Q1
How do you feel about your current DID service? 

(Please compare it to a physical employee ID)

Q2
(to all for each user)
Why did you decide to adopt/use/offer DID Service?

Q3
(to Adoption Decision Maker / Service Consumer) 
How do you feel about storing your ID on your 

mobile compared to the physical ID card?

Q4
(Before the explanation of DID technology) 
What is privacy like for you, and is it important 
to you? 

Q5

(After the explanation of DID technology) 

Do you think the DID service protects your 
privacy?

Table 2. Open-ended Questions in-depth interviewees

User Group M SD

f pAdoption 
Decision Manger 

6.55 0.51

Service Consumer 5.93 0.70
10.3672*** 0.0001

Service Provider 6.32 0.61

Table 3. ANOVA Test Results of Us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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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실물 카드보다 휴대성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발급 즉시 실물 사원증과 권한이 연

동되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경

험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의 도입과 사용과 제공 목적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사용자,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 집

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모바일 사원증의 도입목적은 

기업별로 다양했으며, 이는 ‘One Company’ 전략을 통한 조

직문화의 신속한 혁신, 업무환경의 디지털화 추세 반영, 실물 

사원증 관리의 보안 취약점 해소 등 기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의 전략적 접근이다. 서비스사용자

들의 이용 동기는 주로 소속 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순응적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조직 정책에 대한 수동적 수용

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서비스제공자의 주요 목

적은 블록체인과 DID 등 자기주권신원(SSI)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고객층을 대상으로 데이

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었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도 궁극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기대하였다. 

특히 서비스제공자는 모바일 사원증은 실물 사원증과의 기

능적 동등성을 유지하여 기능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경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용적 기능까지 포괄하는 접근 방식

을 취했다. 따라서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출입 통제시스템과

의 통합, 그리고 사내외 복지시설과의 연동을 위한 기존 인프

라와의 광범위한 연계가 우선순위로 고려되었음이 응답을 통

해 확인되었다. 

Table 5는 모바일 사원증에 대한 도입의사결정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련한 인터뷰 결과이다. 신분증을 실물

이 아닌 모바일에 저장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와 연관하여 어떠

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도입의사결정자는 모바

일 추세로 익숙하여 이미 결제, 페이를 사용하고 있어 특별히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사용자

는 실물 사원증 패용한 사실을 잊은 채 이름/사진을 노출한 

상태로 다니는 것보다 모바일에 저장하는 것에 프라이버시 보

호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도입의사결정자와 서

비스사용자 모두는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프

라이버시에 대한 사용자들의 정의는 ‘나’라는 정체성이자 ‘나

User 
Group

Purpose of Adoption Decision 
Making/Using/Service Providing

Keywords

Adoption

Decision

Maker

 Group/affiliates unified mobile 
employee ID integration 

 Manage security, including the 
risk of lost or misused ID cards

 Flexible work arrangements, 

automated time and attendance 
records

 Employee’s digital experience 

 “Cost of adoption” weighed 
heavily in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Culture 

Transformation
-Security Risk 
Reduction

-Employee 
Benefits

-Automated 

Attendance 
Management

Service

Consumer

 Accepted because it's company 
policy

 Recommended from coworkers 

- portability and curiosity
 Eliminated the inconvenience 

of carrying and passing physical 

employee IDs

-Passive 
Acceptance

-Curiosity
-Portable 
Convenience

Service

Provider

 SSI enabling mobile service 

offering with innovative new 
technologies (Blockchain/DID) 

 Aim to expand business by 

creating a cost-competitive 
and digital identity ecosystem 
with a subscription model

Leading the 
delivery of privacy 

innovations 
technology and 
fostering the 

ecosystem

Table 4. The Differences Purposes by User Group

User 
Group

Answers

Adotion 

Decision 

Makers

 Privacy is important to me, both as a business 
owner and as an individual.

 I think storing IDs on mobile is the way of the 

future - we already use mobile banking, mobile 
payments and mobile Pay.

 Regardless of whether there are physical 

passporting rules, both physical and mobile are 
employee IDs anyway, so it's double management 
and replacing/investing in access control devices 

is a real burden to company.
 I didn't realize at the time of initial implementation 

that it was a new technology that protected 

privacy. I realized it when you explained the 
solution, but it wasn't a deciding factor.

 I don't understand how this solution will help us 

from a business perspective. 

Service 

Consumer

 Physical cards just need to be touched, but iPhones 

need to open the app and authenticate, which 
is annoying, so I don't use them because it's 
inconvenient.

 Privacy... I'm very concerned about my privacy, 
but I don't do anything about it. I just keep it 
up to date and don't track my location.

 I don't think it's more dangerous to have my ID 
on my phone, but I have a vague fear that I won't 
be able to use it if it's compromised by other 

spam or links.
 I care about security and privacy, but having to 

authenticate multiple times to use a service is 

so cumbersome and inconvenient that I don't want 
to use it.

 With a physical card, I'd be surprised if I went 

out for lunch and my name was exposed, but I'm 
relieved that my mobile is invisible.

 I didn't realize this was a new technology and 

didn't think much about privacy when I used it.
 It’s good if it's a privacy technology, but I don't 

have to recommend it. ....

 It’s an employee ID, and the company already 
has all my information, so what's the point of 
me having my own?

Table 5. In-depth Interview Results of Privacy Expectations 



DID서비스 확산 실패에 관한 연구  45

의 모든 것’, ‘사생활’, ‘개인정보’ 등 다양하였다. 그러나 프라

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위치추적을 켜지 않거나, OS 업데이트

를 수행하는 정도의 조치만을 취한다고 응답하였다. 금융업무 

등을 위해 여러 단계의 인증 수행 절차 요구는 불편하고 번거

롭다고 응답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과 실제 보호 행

동과의 괴리를 보였다.

서비스사용자 모두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가 데이터 프라이

버시 보호를 하는 신기술로 개발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

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어떤 혜택이 있으며, ESG 

차원에서 DID서비스가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주는지 알지 못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모바일 사원증의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요인은 서비스의 도입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점이 

도입의사결정자들의 공통된 응답이었다.

서비스사용자들에게 모바일 사원증이 개념적, 철학적, 기술

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을 한 이후에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회사가 도입한 서비스가 편리할뿐

더러 좋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라는 점이 서비스를 도입/사용하

지 않는 주변 동료나 타 회사 소속의 기업에 추천이 되겠냐는 

점에는 굳이 추천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사용자들은 모바일 사원증이 소속 회사에서 발급받는 것이고, 

소속 회사는 이미 개인의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의 

정보를 내가 갖고 주인으로서 통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

는가 하며 연구자에게 반문하였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서

비스제공자의 제공 의도 즉,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도

가 서비스사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미충족 기대

(unmet expectation) 현상[18]을 발견했다. Verinis et al.의 

정의에 따르면, unmet expectation은 직원이 미래에 대해 가

지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경험하는 성취 수준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서비스제공자는 본래의 제공 의도

와 다른 경험 차이의 발생은 그 원인이 서비스 기획이나 전략 

차원의 부적합성이 DID서비스 확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

다고 판단했다. 둘째, DID서비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개념은 도입 의사결정과정과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

음을 확인했다. 

4.2 설문 결과

설문은 유용성과 사용 편리성, 서비스에 대한 신뢰, 프라이

버시 관련한 질문이었다. 유용성과 사용 편리성 측면에서는 

사용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서비스 

신뢰와 프라이버시 관련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서비스 신뢰와 프라이버시 관련 항목을 

분석한 결과, 도입의사결정자와 서비스제공자 간의 인식 차이

는 미미한 수준(0.1점)인 반면, 서비스사용자는 이 두 집단과 

비교하여 상당한 인식 격차(1.2-1.4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설문 결과는 인터뷰에서 도출된 발견사항을 뒷받침

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의도가 서비스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제공자

와 사용자 간의 인식 격차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한편, 서비스제공자와 도입의사결정자 간의 인식 유사성이 관

찰되었는데, 이는 서비스 도입 및 구축 과정에서 두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학습 효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도입의사결정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DID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제공자와 도입기업 

사용자 간의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써, DID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본 연구는 결론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세 가지 확산 촉

진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DID서비스는 모바일 사원증이라

Category Survey Contents
Decision Makers Service Consumer Service Provider

f
M SD M SD M SD

Useful 
 Access, payment services
 Mobile/digital experiences
 Versatile usage 

7.00 0.00 6.45 0.26 6.43 0.66 2.25*

Convenience
 Easy and fast to use
 Issuance without assistance

 Physical vs. mobile convenience 

6.26 0.45 6.56 0.23 6.36 0.52 0.69*

Trust

 Trust in the issuance process

 Secure information transfer
 Counterfeit ability compared to the real 

thing

6.88 0.16 5.68 0.18 6.80 0.16 68.89***

Privacy
 Ownership/control of my personal data
 Selective submission of required information

 Physical information exposure

6.70 0.00 5.88 0.10 6.80 0.00 16.5***

*p<0.05, p<0.001, *** p<0.001

Table 6. Survey Results by Us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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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 기획, 설계 오류로 확산에 실패하고 있다. 서비스제

공자는 프라이버시 기술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원증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가 보존된다고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취업부터 모든 개인정보 제공 및 급여, 평

가, 경력 등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

에게 개인정보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본인에게 있는 사원증은 

이제는 개인에게 소유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

원증이라는 신분증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관점에서 B2B 거래에 더욱 합리적인 해결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면, B2B 거래 즉, 외부 교육기관에 소속사 인증/

검증을 통해 제3기관에 직원 정보의 위 수탁 부담 경감효과와 

ESG 경영 차원의 리스크 해결안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개인

정보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에 직접 연관된 요소이며, 신원 도용, 데이터 유출, 기업평판 

등 리스크의 선제적 파악과 대응 전략으로 DID서비스를 기획

해야 한다.

둘째, DID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있다고 인지하도록 사용자인터페이스

의 직관성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가 안전한 

정보 전송, 검증/사용 기록, 영지식 증명 포함 최소한의 정보 

선택 제출 등을 실제 사용 경험에서 시각적인 명료함과 가시

성 확보로 서비스 지속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즉, 사용자 중

심의 쉽고 매끈한 UI/UX를 제공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셋째, 서비스(as a service)로 제공시 사용 편이성이라는 실

용적인 목적이 고유 목적 보다 우선되므로, 서비스 접근 전략

의 재고가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 사용처 발굴은 물론 기존 

실물 카드와 같은 회사 내 출입 용도가 아닌 물리적 공간적 

한계 모바일의 편리한 휴대성이 극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

용자의 만족도 및 의견을 조사하여, 기술에 반영하는 선순환

적인 피드백 루프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정부나 서비스제공자들은 DID서비스 기획할 때, 

합목적의 서비스 전략과 기획설계 하에 프라이버시 보존기술

로서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처 

개발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엔터프라이즈의 요구사항과 개인

의 요구사항에 기술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특정 기업의 사례에 한정하여 일반

화의 한계가 있다. 연구의 공헌은 DID서비스 제공자에게 DID

서비스 기획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서비스의 전략적 기획

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DID서비스가 단순한 

기술적 솔루션이 아닌 프라이버시와 중요한 개인 신원정보를 

다루는 사회적 기술로 정의하고, 생태계 확산의 프레임워크 

개발과 중요한 솔루션의 방향성 제시하는 추후 연구로 진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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